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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

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. 하지만 자동

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

자칫 안전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. 

▣ 연료를 아끼려면 에어컨을 약하게 튼다

차량 에어컨은 운전을 시작하고 2∼3분이 지난 뒤

에 시속 25마일 이상 속도에서 켜는 것이 좋다. 에어

컨은 처음부터 최고 성능으로 틀고 냉기가 차 안에 

퍼지면 약하게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. 이렇

게 하면 연료를 10∼15% 정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연료를 절약한다는 생각에 에어컨을 작

동하는 대신 차창을 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. 

실험 결과 배기량 2,000㏄ 차를 시속 50마일) 운전

할 경우,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약하게 켜면 평소보

다 6% 정도 연료가 더 든다. 하지만 에어컨을 끄고 

창문을 열고 달려도 강력한 공기저항 때문에 연료

가 5%가량 더 소모된다.

▣ 에어백은 모든 충돌사고에서 작동한다

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시속 약 20마일 이상에서 정

면으로 충돌할 경우에 작동된다. 그러나 ●후방충

돌 ●측면충돌 ●차량 전복 ●전봇대 등 일부분 충

돌 ●앞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고 등에서는 대개 

작동하지 않는다. 안전벨트보다 더 믿을 만한 안전

장치는 없다.

▣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더 안전하다

광폭타이어는 일반 도로에서의 코너링, 주행 안전

성, 제동력 등은 좋지만 빗길에서는 노면에 닿는 면

적이 넓어‘수막현상’(물로 인해 얇은 막이 생기는 

현상)이 일어나기 쉽다. 특히 시속 45마일 이상에서

는 주행 안전성과 제동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

돼 있다. 또 타이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엔진출력과 

승차감, 조향성 등도 다소 떨어지고 연료 소모도 많

아진다. 결론적으로 최초 자동차 출고 때의 타이어

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. 나중에 타이어가 닳아 교체

를 할 때에도 먼저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최

적의 선택이다.

▣ ABS 브레이크는 제동거리를 줄여준다

ABS(Anti-lock Brake System)는 제동 때 각 바퀴

에 장착된 센서들이 상태를 감지해 컴퓨터에 정보를 

보내고 운전자가 밟은 힘을 골고루 분산 조절함으

로써 미끄러짐을 억제하고 직진성과 조향 안정성을 

유지시키는 전자제어 브레이크 장치다. 하지만 ABS

는 기본적으로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장치가 아니

라 제동 때의 직진성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방향 전

환을 가능하게 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기

본 기능이다. 이런 이유 때문에 ABS에 대한 과신은 

절대 금물이다. 눈길·빗길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

도로에서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분

히 운전하는 것 이상의 안전장치는 없다. 비슷하게 4

륜 구동 차량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

된 상식이다. 4륜 구동차는 산악지대나 사막에서의 

주행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바퀴 모두에 힘을 전달

하는 것이 목적이지 악천후에서의 제동력까지 통제

하는 것은 아니다.

▣ 자동변속차량 주차 때 핸드브레이크를 채운다

변속레버가‘주차(P)’위치에 있으면 변속기 내부

의 기계적인 작동으로 기어가 풀리지 않아 더 이상

의 안전장치는 필요 없다. 추운 날에는 브레이크 패

드, 디스크, 드럼, 라이닝 등이 얼어붙을 수 있으므

로 안 채우는 게 좋다.

▣ 새 차에 코팅광택하면 도장 수명이 오래간다

광택을 내는 것은 도장 표면을 미세하게 벗기는 작

업이다. 출고 후 3개월까지는 미미하게나마 도장 면

의 건조가 지속되므로 이때 광택 작업을 해선 안 된

다. 1년 뒤쯤 찌든 때를 벗겨낼 때 광택 작업을 하는 

것이 좋다. 신차일 때에는 세차 후 왁스칠을 해주는 

게 도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다. 

▣ 추운 날에는 공회전을 오래 해야 한다 

요즘 차량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최적

의 연료량과 점화 시기에 따라 시동이 이루어진다. 

여름에는 1분, 겨울에는 2분 정도면 충분하다. 과도

한 공회전은 기름을 낭비하고 공해를 일으킬 뿐만 

아니라 엔진오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. 겨울철 차량 

부품들이 냉각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

페달을 밟으면 기계 작동에 무리를 주고 비정상적

인 엔진소리가 날 수 있다.

▣ 배터리는 한번 방전되면 못 쓴다

배터리는 반영구적인 부품이다. 배터리가 완전히 

방전되면 수명은 크게 떨어지지만 7.5v 정도의 기본 

잔류전압만 유지되면 재충전으로 정상 기능을 되찾

을 수 있다. 정상적인 조건에서 최소 2년 정도의 수

명을 가진 자동차 배터리는 잦은 방전에 주의하고 

배터리액의 수위를 정상으로 유지한다면 이보다 훨

씬 오래 쓸 수 있다. 방전됐더라도 나중에 배터리가 

제 기능을 낸다면 굳이 배터리를 바꿔야 할 필요가 

없다.


